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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0. 7.(수) 배포 시 배포 2026. 10. 7.(수)

농지 촬영정보는 외부 유출 없이 
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, 필요한 

보안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.

<주요 보도내용>

  10월 7일(수) 조선일보, 「미국선 금지된 中드론… 정부, 94대 띄워 전국 

스캔」 기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

사용되고 있다며, 드론 촬영 과정에서 농지 관련 정보가 중국·러시아 등 

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. 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  현재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되는 드론은 외부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을 

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.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‘공사’)는 보안 

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되는 드론 비행 시 로컬 

데이터 모드*(Local Data Mode, LDM)를 상시 활성화하도록 하여 비행 

중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체와 조종기 내부에만 

저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  * LDM 모드 : 드론 비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조종기·

기체 내부에만 저장하는 운용 모드

  아울러 촬영자료가 저장된 SD카드는 외부망이 차단된 공사 내부 서버에만 

저장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, 드론 운용 및 촬영자료 관리 등에 관한 공사 내부 

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. 촬영자료는 보안 환경이 구축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

처리·관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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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또한 용역업체를 통해 촬영하는 경우, 드론 제조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

대신 촬영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촬영자료와 위치정보가 

외부 서버로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
  농식품부와 공사는 앞으로도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 조사 과정에서 수집

되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농지조사·제도개선 추진단 책임자 과  장 안정모 (044-201-2731)

농지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황서연 (044-201-2732)


